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屛谷 權榘 의 주자학적 자연학과(1672 1749)

세기 전반: 18理法天觀 嶺南 南人系

자연학의 一端

연세대학교

Kwon Gu's Natural Philosophy and Worl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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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n Gu's numerology, natural philosophy and world system are analyzed. Kwon

was an important scholar who represented the Yongnam Namin scholar group in the

early 18th century. He believed that it is required to study qi in order to氣

understand li which has no form. Since理 qi consisted of form and number, he paid

much attention to numerology (象數 xiangshu). His numerology however was based

on Neo Confucian philosophy and did not aim to cultivate new one. Kwon's－

conservative attitude was also illustrated in his natural philosophy. Even though he

offered some new interpretations to explain eclipse, meteorology, the ebb and the

flow, and the shadow in the moon, he did so since there were no orthodox theories

in these questions. His world system therefore was based on the orthodox Neo－

Confucian interpretations with a few mod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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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조선후기 자연관자연인식또는 우주론에 대한 이전의 연구는 몇몇 대표적 실학자( ) ‘ ’－․ 金錫文李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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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의 저작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徐命膺黃胤錫洪大容丁若鏞崔漢綺 －․ ․ ․ ․ 1) 그러

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듯 이들은 조선후기 사상계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다 정치적.

으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야 학자로서 생애를 마감하였고 학문적으로도 의 분, 學派

립과 계승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조선후기 학계의 중심에서 일정 정도 비껴서 있었다 이러.

한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조선후기 자연관자연인식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 學界․ ․

의 다수를 점하고 있던 정통 주자학자들의 사상 구조와 그 안에서 자연관이 차지하는政界

위치를 분석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그러한 점에서 와 학자들이 주. 西人 老論系 嶺南南人系－

목의 대상이 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의 과 에 대한 분석을 통(1672 1749)屛谷 權榘 象數學 自然學－

해 학자들의 자연관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권구의 저작 가운데.嶺南南人系

일부에 대한 부분적인 분석이 시도되었다 그가 남겨놓은 과. 詩文 , ,內政篇 闡幽錄 歷代沿革圖｢ ｣ ｢ ｣ ｢

등에 대한 분석이 그것이다( ) .中國古今歷代沿革之圖 ｣ 2) 은 권구가 집안의 부녀자들에內政篇｢ ｣

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에서 을 언문으로 작성한 것이고 는‘ ’ ,婦人養德宜家之法 歷代沿革圖｢ ｣

중국 제왕의 승계를 대통으로 삼고 와 의 역사를 첨부한 일종의 ‘ (=北胡 東國 敦史 惇史3) 였)’

으며 은 당시 들의 과 의 을 기록하여 의 뜻을 보인 것이었, 闡幽錄 賤民 美行 畜物 異蹟 勸戒｢ ｣

다.4) 이러한 저작들은 권구의 사유체계를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세기 당시 변화하, 18

는 사회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권.

구가 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통 주자학자였다는 점에서儒術 5) 우선적으로 해명되어야 할

것은 그의 사상구조이다 그의 사상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극히 단편적인 언급. 6)을 제외하

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상수학과 자연학을 매개로 권구의 사상구조에.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이 글에서는 영남계열의 연구와 자연학의 상호 관련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조.象數學

선후기 학계에서 상수학이나 이 지니는 학문적 의미와 성과는 기존의 연구를名物度數之學

통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왔다 상수학이나 이 객관 사물과 에 대한 관심. 名物度數之學 物理

을 촉구하였고 그것이 기존의 위주의 학문 풍토를 극복하고 자연학에 대한 탐, 心性論禮論․

1) 연구의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사 정리를 참조. , “朝鮮後期 科學史 坂出祥伸 韓國 科學史硏究における の

”, 32 ( , 1994) ; , “ ”, 152 ( ,現狀 朝鮮史硏究會論文集 朝鮮史硏究會 朴星來 科學史 歷史學報 歷史學會    

1996) ; , “ ”, 159 (1998) ; , “ ”, 163 (1999) ; ,李成奎 科學史 歷史學報 文重亮 科學史 歷史學報 文重亮    

김호 해방 이후 한국과학기술사 연구의 종합적 검토“ ”, 167 (2000) ; , “ ‘ ’ ”,科學史 歷史學報 韓國學報    

103 ( , 2001).一志社

2) 의 이종호 병곡 권구의, “ ”, 3 ( , 1973) ; , “成炳禧 屛谷先生 內政篇 安東文化 安東敎育大學 安東文化硏究所  ｢

천유록 을 통해 본 세기 안동의 민중형상 의18 ”, 13 (1992) ; , “ ”,闡幽錄 安東文化 孔勤植 屛谷 權榘 詩世界｣   

에 나타난 의 역사인식9 ( , 1994) ; , “ ”,漢文學硏究 啓明漢文學會 朴仁鎬 中國古今歷代沿革之圖 權榘 朝鮮     

4 ( , 1998).時代史學報 朝鮮時代史學會 

3) 쪽 영인본 의 쪽수12, 12, 32 [360 ( , 1984) ]. “禮記集說大全 卷 內則 第 禮記 保景文化社 五帝憲 養氣體ㄴ －    

”, : “ .”而不乞言 有善則記之爲惇史 三王亦憲 旣養老而后乞言 亦微其禮 皆有惇史 註 惇史 所以記其惇厚之德也

4) 책 쪽 의 책수와 쪽수 이, 9, 8 (188 , 157 , .行狀 屛谷集 卷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民族文化推進會ㄱ－ㄴ －｢ ｣     

하 같음). “又諺翻婦人養德宜家之法 以授婦女 名曰內政篇 又作歷代沿革圖 以中國帝王爲大統 而附以北胡 東國

自檀君至于我朝 類其年代 別其分合 仍寓統屬與奪之例 井井有條緖 千古事蹟 擧目瞭然 便是一部敦史也 又著…

책” ; , , 3, 4 5 (188 , 235闡幽錄 凡當世賤流懿行畜物異蹟 隨手箚記 以寓勸戒之意 家狀 屛谷集 續集 卷 ㄴ－ ㄱ｢ ｣   

쪽 책 쪽 책 쪽236 ), 5 6 (188 , 236 ), 8 (188 , 237 ).－ ㄴ－ ㄱ ㄱ

5) 책 쪽, 10, , 22 (188 , 180 ). “慕山 錄 屛谷集 卷 附錄 嘗曰 道學久絶 雖有豪傑之人 出爲世用 建立功業 不ㄱ｢  ｣   

”知儒術 畢竟流弊 惟儒術無弊 …

6) 쪽, ( , 1985), 268 270 .劉明鍾 朝鮮後期 性理學 以文出版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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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가능케 했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평가가 내려졌다고 보인다.7) 이나 ,金錫文 徐命膺 黃胤

등의 학문적 전개 과정에서 그러한 사정을 엿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錫 洪大容

대부분의 경우 상수학이나 은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되지 않았으며 그것이 지,名物度數之學

향하는 학문적 목적 또한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탐구에 있지 않았다 오히려 대‘ ’ .物理

다수의 상수학 연구는 과 인간학도덕학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기존의 상수.經學 ․

학적 을 통해 자연을 연역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것으로 자연에 대한 객관적과학적합,圖象 ․ ․

리적 탐구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

예컨대 전통적으로 성리학 내지 주자학에서도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 .名物度數 朱子

는 등을 의 세목으로 거론하면서 이들은 명물도수에 해당,五禮六樂五射五御六書九數 六藝․ ․ ․ ․ ․

하는 것으로 지극한 이치가 존재하는 것이며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

고 강조하였다 이것에 마음을 두면 에 통달하게 되고 세상의 용도에 두루 알맞게 되. ‘ ’物理

며 거기에 침잠하는 사이에 잘못된 마음이 침입하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8) 물론 이

러한 는 에 비하면 그 선후관계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六藝 道德仁․ ․ 9) 그 중요성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조선후기 사상계에서 상수학이나 이 차지하는. 名物度數之學

사상사적 위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상수학에 대한 정확한 개념 규정 상수학과,

자연학의 상호 관련성 여부 주자학적 상수학과의 차별성 나아가 학파별 상수학의 동이점, ,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이 글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영남계 학자들의 자연학 내지 자연관에 대해

서는 기존 연구가 전무한 상황이다 그것은 조선후기 에 대한 사상사적 접근이 부진한. ‘ ’嶺南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10) 따라서 이 글의 시도는 조선후기 과학사과학사상사의․

연구 대상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기존의 실학 연구가. 近畿南人系－

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이들과 을 공유하면,柳馨遠李瀷丁若鏞 學淵－․ ․

서도 학문적정치적 지향을 달리했던 에 대한 연구를 통해 조선후기 정통 주자학자들‘ ’嶺南․

의 자연인식에 접근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상수학의 계승

는 조선후기 의 학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1672 1749)屛谷 權榘 嶺南－

다 그는 의 명신이었던 의 세손으로 을 대표하는 출신. ( ) 7成宗朝 權柱 號 花山 安東 名門大族

7) 유봉학 쪽 쪽 참조, ( , 1995), 82 86 , 117 124 .燕巖一派 北學思想 硏究 一志社 － －  

8) 7, , 4論語或問 卷 述而 ㄱ－ㄴ  쪽 영인본 의 쪽수 이하 같음118 ( , 1986) .四書或問 保景文化社－   . “敢問六藝

· · · · · · · · · · · ·之目 與所以游之之說 曰 五禮 吉凶賓軍嘉也 六樂 雲門大咸大韶大夏大濩大武也 五射 白矢參連剡注襄

· · · · · · · · · · · ·尺 井儀也 五御 鳴和鸞逐水曲過君表舞交衢逐禽左也 六書 象形會意轉注處事假借諧聲也 九數 方田粟米

· · · · · ·差分少廣商功均輸方程贏不足旁要也 是其名物度數 皆有至理存焉 又皆人所日用而不可無者 游心於此 則可以

”盡乎物理 周於世用 而其雍容涵泳之間 非僻之心 亦無自而入之也

9) 같은 책 쪽, 4 5 (118 119 ). “ ”以先後之次言之 則志道而後德可據 據德而後仁可依 依仁而後藝可游ㄴ－ 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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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일찍이 권구는 의 주역인 와 면식이 있었고 무신란 당시. ‘ ’ , ‘ ’ (戊申亂 李麟佐 李能佐 李

등과 변란을 모의한 것으로 의심 받아 서울로 압송되어 을 당하기도 하였다) .熊輔 鞠問 11)

비록 의 특명으로 석방되었으나,英祖 12) 이후에도 그가 변란 모의에 가담했다고 확신하는 노

론측의 정치적 공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13) 이처럼 권구가 무신란 주역들의 포섭‘ ’

대상이었고 변란 이후에도 반대 당파의 지속적인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은 역설적으,

로 영남 특히 안동 지역에서 권구가 차지하고 있던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권구는 영조 초년 의 의 와 더불어 영남의 명망 있는 선비로. ,慶州 崔光斗 善山 李燾

거론되고 있었다.14)

권구는 가계상으로는 와 의 가문에 연결되고 학통(1598 1674) (1627 1704) ,柳元之 李玄逸－ －

상으로는 이현일 계열로 분류되고 있다 그는 를 통해 계열의 학맥과 연결되. 母系 山 柳氏豐

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바로 유원지의 딸이었다, .15) 권구는 일찍이 이현일에게 사사하였고,

등과도 종유하였다(1657 1730) .李栽 － 16) 그가 이현일의 둘째 아들로 의 후사가 되었李徽逸

던 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도 이런 학문적 교류와 무관하지 않았다고 보인다.李檥 17)

그러나 그가 이현일에게서 사사받은 것은 이현일의 말년에 그것도 이현일이 중앙정계에서,

활동하면서 유배 중이던 때였다.18) 이현일은 숙종 이후 남인정권의‘ ’(1689, 15)己巳換局

으로 되어 중앙 정계에서 활동하다 숙종 이후 으로‘ ’(1694, 20) ‘ ’山林 徵召 甲戌換局 名義罪人

낙인찍혀 등지에서 유배생활을 하였다 그가 유배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洪原鍾城光陽․ ․

아온 것은 그의 나이 세 때인 년 숙종 이었다74 1700 ( 26) .19) 따라서 권구의 학문에 끼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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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일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결국 그의 학문적 성과는 의 학풍 속에, 嶺南

서 선배동료들과의 토론을 거쳐 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自得․ 20)

권구는 로부터 의 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農工商賈 百家 技藝 古人․ ․ ․

이 남겨놓은 방법이 있으리라는 사실을 전제하였다 그러한 전제로부터 각각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의 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연역해냈다.古人 遺法 21) 그렇다면 선비란 어떤

사람들이며 그들이 준수해야 하는 은 무엇인가 권구가 보기에 선비란 사람이 되, ‘ ’ ?古人遺方

고자 하는 일 다시 말하면 인간학도덕학윤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 四書六經․ ․

은 선비들의 방법이 된다.22) 권구는 그 가운데서도 을 중요시하였다 대.大學 中庸 周易  ․  ․   

학 은 학문의 사다리 階梯이고 중용 은 핵심,   總腦이며 주역 은 근본,   本源이라고 했다 따라.

서 학문을 하고자 한다면 대학 으로 시작하여 진리를 향한 좁은 길을 어지럽지 않게 한 다음   

중용 과 주역 으로 하여 의리가 밝게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會通 融會   23) 군자의

학문은 모름지기 근원을 소급하고 관건을 열어서 자득하여야만 하는 것이었다‘ ’ .24) 대학 중용  ․  ․

주역 을 중시하는 권구의 학문적인 태도는 라는 저술의, ,大學就正錄 中庸就正錄 讀易 義  ｢ ｣ ｢ ｣ ｢  ｣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그는 이러한 저술이 자득의 결과물이라고 자부하였다. ‘ ’ .25)

여기서 잠시 권구가 강조하는 자득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자‘ ’ . ‘

득 이라면 학자가 자신의 창조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자득을 강조하’ . ‘ ’

는 논자들 가운데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권구가 말하는 자득은 그러한 맥. ‘ ’

락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에서 자득이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을 수 있. ‘ ’經學

다 하나는 경전의 해석에서 스스로의 탐구를 통해 종래와는 다른 독창적인 견해를 제시하.

는 경우이다.26) 다른 하나는 경전에 내포된 성현들의 를 스스로의 공부를 통해서 깨닫本旨

는 경우이다 예컨대 경전의 주석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공부를 통해 를 비. 朱子

롯한 들의 정론과 합치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주자학자들이 말하.先賢

는 자득이란 후자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 .

권구는 경전을 탐구하는 데서 자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반복하는 것은‘ ’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계하였다.27) 그가 학문에서 자득의 중요함을 말한‘ ’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28) 권구가 경전을 읽는 방법은 일단 을 보고 주석을 보지 않는經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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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자신의 이해가 섰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주석을 보았다. .

만약 주석과 자신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생각하여 그것과 자신의 견해가

합치되기를 추구하였다.29) 이는 자신의 독창적인 견해를 수립하는 자득과는 거리가 있는‘ ’

것이었다 또 그가 보는 주석 역시 주자의 집주에 국한되었고 그 이외의 주석을 보는 것은. ,

이라고 비판하였다.穿鑿 30) 학문이란 성현의 일을 본받는 것이라는 권구의 견해는31) 스스로

의 노력을 통해 성현의 말씀과 자신의 견해를 합치시키려는 학문론의 귀결이었다.

권구는 초학의 단계에서 등의 이른바 에 관심을 두어 나름대로 일가天文 數卜筮師律 雜學․筭 ․ ․

를 이루었다 후에 학문의 의 를 인식하게 됨에 따라 의 세계에 침잠. 本末緩急 次序 六經四書․ ․

하였지만 초년의 학문적 관심이 이후 그의 연구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쳤을 것, 六經四書學․

으로 짐작할 수 있다.32) 그가 영남 계열의 다른 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연학

관련 논의를 전개하였던 것도 이와 같은 지적 편력에 기인한 바 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권구는 영남 상수학의 양대 줄기라고 할 수 있는 이현일 계열과 유원지 계열의 학문

적 성과를33) 종합적으로 수용하여 자기 나름의 상수학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다.34)

권구가 본격적으로 을 탐구한 것은 에 우거하기 시작한 년 숙종 이후였으1716 ( 42)易學 屛山

며 그 성과물이 와 등이었다, , .讀易 義 二五交感圖 歷代沿革圖｢  ｣ ｢ ｣ ｢ ｣ 35) 천하의 사물은“ 數

가 아닌 것이 없으며 그 이치가 이다, ”易 36)라는 언급은 과 상수학에 대한 그의 태도를易學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권구는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그 나름의. 數

를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인간의 와 꽃잎이 다섯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나 눈. ,四肢 九竅

의 결정이 육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등은 그 구체적인 예였다.37) 더 나아가서는 인간과

금수의 털이나 머리카락 초목의 줄기와 잎 먼지와 같은 미세한 것에 이르기까지 가 아, , 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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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없다고 하였다.38) 권구는 이러한 각종 가운데 가장 신령스럽고 분명한 것이 와數 河圖

라고 주장하였다.洛書 39) 의 이치로 표상되는 이 세상의 진리는 바로 이와 같은 를周易 數  

통해 구명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권구는 이치는 가히 헤아릴 수 있는 것이지만.

는 궁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數 40) 이러한 인식의 배후에는 의 문제,理氣論 理學

과 상수학 의 상호 관련성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다( ) .氣學

무한한 가운데 을 갖추고 있어서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였다 이.太虛 形質 氣

가 홀연히 모이면 가 되고 홀연히 흩어지면 가 된다 이와 같은 무궁한 과 쉼 없.氣 有 無 聚散

는 작용에는 반드시 그것을 주재하는 형질이 없는 것‘氣化 無形質者 이 있다 형질이 있는’ .

것은 그 형질로 인해서 소멸에 이르지만 형질이 없는 것은 항상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된

다 이것이 바로 에는 이 있으나 에는 가 없는 까닭이었다. .氣 聚散 理 有無 41)

이와 같은 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변적인 상수나 의 탐구理氣論 氣

가 아니라 불변하는 의 세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다음과 같은 권구의 언급은 그.理

의 상수학이 지향하는 바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겠다.

권구가 지향하는 학문의 최종 목적은 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는 형상이 없기 때.理 理

문에 파악하기 쉽지 않다 때문에 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취가 있어서 알아보기 쉬운. 理 氣

를 통하는 방법이 채택되었다.43) 그런데 로 이루어진 사물은 과 를 갖추고 있기 때氣 形象 數

문에 상수학이 필수적인 공부가 된다는 것이다 이른바. ‘ ’以氣明道 44)가 바로 그것이었다.

권구의 상수학이 지닌 특징 ‘ ’以氣明道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생각하는 과‘ ’ ‘ ’氣學 理學

의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 일찍이 권구가 를 작성하였을 때 는 이것을 가. 二五交感圖 李栽｢ ｣

리켜 이라고 지목한 바 있었다‘ ’ .氣學 45) 이처럼 당시에는 를 위주로 말하면 기학으로‘ ’氣化

   

   

   

   



110 한국과학사학회지 제 권 제 호25 2 (2003)  

지목당하는 사례가 있었다.46) 그러나 권구는 결코 자신의 학문을 기학이라고 인정하지 않‘ ’

았다 그의 학문의 중심에는 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권구가 생각하기에 란. .理學 理 形

이 없는 것이지만 기화의 근본이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기화의 이. ‘ ’象聲臭情意造作 所以然․ ․ ․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47)

요컨대 권구의 상수학이 와 를 위주로 한 현상세계의 문제를 탐구 대상으로 하‘ ’ ‘ ’氣化 形化

고 있었지만 그가 학문의 근본으로 생각하는 것은 현상세계의 배후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원리의 세계였다 그가 에 대한 주자의 주석인. “ , ,中庸 首章 天以陰陽五行 化生萬物 氣以成  

을 근거로 상수의 배후에 자리한 까지 파악해야만 사물의 이치를 제대”形而理亦賦焉 所以然

로 아는 것이라고 주장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48) 으로 대변되는 현상세계의 문제陰陽五行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자리한 으로서의 까지 탐구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처럼.所以然 理

의 을 아는 것을 학문의 요체로 파악하는 권구가 볼 때上面 所以然 49) 기존의 불교노장학을․

비롯한 기학은 의 만 알고 을 보지 못한 것이었다‘ ’ .氣化 所能然 所以然 50) 그것은 의 차體用

원에서 말한다면 만 보고 를 보지 못한 것이었다.用 體 51)

이와 같은 권구의 학문관은 공부의 의미에 대한 평가에서 보다 확실한 형태로 드러‘ ’格物

난다 권구는 보다 앞서는 공부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공부였다. , .格物 心性 52)

상수학이나 자연학보다 심성론이나 인간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의 입장을 여기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권구의 상수학은 의 그것을 충실히 계승하고 부연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그는 주자를.朱子

으로 간주하면서 그 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聖人 註釋 53) 그것은 상수학의 측

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권구는 주자의 을 중심으로 상수학을 이해하고 있었으. 易學啓蒙  

며 그와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학자들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일찍이, . 韓

은 주자가 에서 제시한 에 대하여 일곱 가지 의문점을(1552 1615)百謙 易學啓蒙 揲蓍法－   

제기하고 그것을 변통할 수 있는 자신의 비판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었다, .54) 이에 대해 권

구는 역학계몽 이 주자가 평생토록 정력을 바친 책으로 의리에 밝혀지지 않은 바가 없다는  

평가를 전제로 한백겸의 주장을 에 통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大義 55) 권구는 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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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의 주장이 이미 편벽된 곳으로 흘렀기 때문에 여타의 주장 역시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되었

다고 보았다 그 때문에 주자의 이 하나도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권. ‘ ’ .已定之說

구는 한백겸과 같이 경전을 해석하는 태도를 을 위주로 하여 달리 를 세우고자 하“私見 門戶

는 것으로 보아 비판하였다” .56)

이러한 평가는 결국 한백겸의 학문이 라는 문제에 투철하지 못하여 절목에서는 상세‘ ’義理

하지만 학문의 근본에는 밝지 못하다는 전반적인 비평으로 연결되었다.57) 그것은 결국 방법

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계열의 학자들이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주자의 학문과西人 老論－

사상을 절대시한 결과였다 그의 사상 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역사의식과 우리. 尊周論的

나라를 로 간주하는 의식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 .海外一中華 小中華 58)

요컨대 계열의 상수학은 주자의 그것을 골간으로 이래의 상수학적 전통을 계승嶺南 李滉 ․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각 계열 사이에 다소간의 논란은 있었지만 상수학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에서는 주자학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 소외 상태에서 수행된 영남의 상수학 연구가 현상 타개의 적극적인 의미를

띠지 못하고 종래의 상수학적 내용을 의 으로 간주하고 거기에 침잠하는 소극적퇴, 自然 法象 ․

행적인 모습으로 전개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주자학적 자연학에 대한 검토와 변주

전근대 시기 자연학에 대한 논의는 기왕의 서적에 수록된 자연학 관련 논의를 전제로 지식

인들의 개인적 관찰과 사색 그리고 토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경우, .

기존의 텍스트를 대하는 학문적 자세 관찰의 세심함 사색의 폭과 깊이 토론의 진지함에, , ,

따라 논의의 수준이 결정되기 쉽다 그것은 유교주자학을 이념적 기반으로 하는 조선후기. ․

학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등에 대한 학습을. 性理大全 朱子大全 朱子語類  ․  ․  

통해 각종 자연현상에 대한 선현들의 논의를 숙지하였고 그 바탕 위에서 관찰과 사색을 거,

쳐 자기 나름의 견해를 수립하였으며 선배동료들과의 토론을 통해 논리를 세련화시켜 나갔, ․

다 주자학적 상수학과 자연학을 기반으로 전개된 권구의 자연학은 어떤 양상을 띠게 되었.

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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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구는 와의 문답을 통해 전통적으로 우주론과 관련하여 다루어 왔던(1680 1748)金德五 －

여러 주제 예컨대 등의 문제에 대해 토론하였고, ,朞三百歲差․ 59) 과 에 대한朞三百 璿璣玉衡

별도의 논문을 작성하기도 하였으며,60) 등 자연학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月中黑影 潮汐․

도 자신의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하였다.61) 그 가운데 과 선기옥형에 대한 일련의 논朞三百

문은 일찍이 선기옥형의 제도를 손으로 만들고 에 를 달아 그것을 해석하였다“ ”蔡氏傳 註 62)

라는 전언에서 알 수 있듯이 주석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것은.書傳  

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歲差

권구는 세차의 원리를 서전 의 주석에 근거하여 설명하면서 세차치를 일정하게 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63) 일찍이 김덕오와의 논의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었는데 권구는 주자의 말을 방증으로 삼아 일정한 세차치의 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하늘이 태양보다 앞서 나가는 수치는 매우 미세하기 때문에.

추산해서 일정하게 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주자를 비롯한 들 역시 일찍이 배정하지, 先儒

못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64) 이는 이래 역대의 세차치가 정밀하지 못하다는 서전虞喜  

의 주석과 주자의 견해를 묵수한 결과였다. 65)

종래의 논의에서는 을 땅의 그림자가 비추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주자는 이에 대해 그‘ ’ .月中黑影

것은 땅의 그림자가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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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는 이러한 종래의 견해들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예를

들어 지적하였다 첫째 만약 땅의 그림자가 비추는 것이라면 달이 로 이동함에 따라. , 東西

의 모양이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과 의 에 관계없이 모양,黑影 月出 月入 正照斜照․

에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만약 땅이 가운데 있는 실물이라면 그 비추이는 그림자가. ,

으로 뒤섞이는 곳이 없을 터인데 실제로 달을 보면 정확하게 검은 곳과 희미한 곳‘ ’ , ,圓黑

그리고 점으로 되어 있는 곳이 뒤섞여 있다는 것이다 셋째 아침 무렵에 해와 달이 동시에. ,

지상에 보일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도 달의 흑영은 분명하다는 사실이다, .67)

권구는 이러한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자신의 견해를 개진하였다 그것은 로. ‘ ’陰陽說 月中黑影

을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권구가 보기에 태양은 이며 달은 이었다 따라서 이 맑. , .陽德 陰靈 陽

고 이 탁한 것은 이치의 자연스러움이었다 달은 태음의 정수로 을 형성하였기 때문에.陰 質

순수하게 맑을 수 없으며 햇빛을 받아 비출 때에도 완전하게 광명한 곳도 있고 빛을 완전,

히 비추지 못하는 곳도 있다는 것이다.68) 요컨대 은 지구의 그림자나 지형이 비‘ ’月中黑影

추는 것이 아니라 로서의 달의 본성 때문이라는 주장이었다.陰質

권구의 역시 음양설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그는 물과 달이 모두 음이 왕성한 사물.潮汐說

陰之至盛者 이기 때문에 서로 감응하는 이치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의 진퇴는 과, 潮水 月出

을 기준으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조석시간의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초하루의.月入 潮水

시각과 보름의 시각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자신의 조석설에 대한 방증으로 거론하였汐水

다.69)

그런데 당시 의 지적 풍토 속에서는 이러한 정도의 견해 표명조차 쉽게 용납되지 않았嶺南

던 것으로 보인다 는 년 권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상의 주장들이. 1721 ( 1) ‘ ’李栽 景宗 新奇

한 것이고 한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苦心力索 70) 이미 의 이 있으므로 천朱子 定論

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재는 먼저 월중흑영에 대해 성리대전 에 수록. ‘ ’   

되어 있는 주자의 견해71)를 제시하면서 삼가 이 학설을 고수하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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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72) 조석설에 대해서도 이재는 의 조(1000 1064)余靖 －

석설이 가장 상세하다고 인정한 주자의 주장과 한백겸의 조석설을 거론하면서 권구의 조석

설은 억지로 추측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를 표명하였다.73)

이상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권구는 자연을 해석하는 기본 틀로 음양오행설을 이용하였

다 그것은 조선시기 대부분의 들이 애용하던 방식이었다 성리학의 기본 텍스트라 할. .儒者

수 있는 성리대전 에 이와 같은 설명 방식이 구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74) 권구의 음양설

에 입각한 자연 해석은 기상현상에 대한 설명에서 보다 분명한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음양설에 입각한 기상 현상에 대한 설명은 가 전형적인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大戴禮記  75)

그것이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정리된 것이 의 이었고,張載 正蒙  76) 주자의 기상학은 여기에

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77) 그 주에서 주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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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주자의 논의를 염두에 두고 기상 현상에 대한 권구의 설명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권구는 이슬을 의 가 축축하게 젖어서 짙어진 물방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 .天地 生氣

그것은 사계절의 변화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항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었다 다만 태양빛을.

받으면 마르게 되고 추위를 만나면 응결하기 때문에 밤과 봄여름에만 볼 수 있다고 하였, ․

다.79) 일찍이 를 비롯한 들은 이슬을 로 파악하였다.程 先儒 金氣頤 80) 의 원칙에 따五行相生

르면 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슬을 의 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권‘ ’ . ‘ ’金生水 天地 生氣

구는 이것을 가 아닌 로 보았다 일반적으로 는 습하다는 사실을 방증으로 들.金氣 水氣 生氣

었다.81)

바람과 불 구름과 물은 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바람은 불로부터 나, ‘ ’ .同類相感

오고 불은 바람으로 인해 일어나며 구름은 물로부터 나오고 물은 구름으로부터 생기기 때, , ,

문이었다.82) 이것을 음양설의 차원에서 좀 더 세분화시켜 말하면 구름은 음기가 양기에 감

응한 것으로 양기가 옅어져서 소진하게 되면 물에서 생기는 것이었고 바람은 양기가 음기, ,

에 부딪친 것으로 음기가 조화롭게 되어 그치면 불에서 생기는 것이었다, .83) 구름은 땅 속

에서 응취된 음기가 양기에 밀려서 하늘로 날아오른 것이었다.84) 이처럼 음기가 땅에 엎드

려 양기와 감응하면 구름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음기가 땅에서 나와 양기와 대적하면 바,

람이 일어난다고 보았다.85)

권구는 기본적으로 비 구름 안개 눈 우박 을 한 묶음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 ( ) ( ) ( ) ( ) .雨 雲 霧 雪 雹․ ․ ․ ․

그에 따르면 음양이 하여 두 가 조화로우면 비가 되고 양기가 우세하면 구름안개가,相交 氣 ․

되며 음기가 우세하면 눈우박이 된다 구름과 눈은 로 안개와 우박은 로 인식되, . ,和氣 戾氣․

었다.86) 구름이 음기와 양기의 조화에 의해 하늘로 올라간 것이라면 안개는 양기가 어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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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조화롭지 못하게 되어 밑으로 가라앉아 흩어진 것이었다.87) 또 우박은 강한 양기가 나쁜

음기 陰沴 에 포위되어 급속하게 얼음으로 변한 것이었다.88) 본래 음이 양을 감싸면 물이

생기는 것인데 음기가 편벽되게 강하면 조화가 깨져 응결되어 얼음이 되는 것이었다, .89)

무지개 는 의 일종으로 간주되었다 음양이 교감하여 비가 내리게 되는데 이 과정에( ) . ,虹 雨氣

서 음양의 가 흩어졌다가 다시 수렴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때 모든 가 다 수렴되지 않.氣 氣

고 남아서 질을 형성한 후 햇빛을 반사하여 빛나는 것이 바로 무지개였다.90) 들은先儒 雨氣

가 흩어진 것이 무지개라고 하였지만 권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를 갖추고 있는 모든,

물체는 모여서 형성된 것이라는 전제하에 무지개 역시 의 일부가 모여서 형성된 것이라雨氣

고 보았다.91)

천둥 雷霆 과 지진은 모두 음기가 왕성하여 벌어지는 현상이었다 음기가 아래에 양기가 위. ,

에 있을 때 음기가 양기에 대항하면 왕성한 양기가 부딪쳐 천둥이 일어나고 음기가 위에, ,

양기가 아래에 있을 때 음기가 양기를 억압하면 엎드린 양기가 동요하여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었다.92) 천둥이 봄여름에 지진이 가을겨울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봄과 여름에는 양,․ ․

기가 위에 음기가 아래에 있고 가을과 겨울에는 음기가 위에 양기가 아래에 있기 때문이, , ,

었다.93)

권구는 이와 같이 음양설에 입각하여 각종 기상현상을 설명하면서 와 를 구분하‘ ’ ‘ ’常理 灾異

고자 하였다 그에 따르면 음양이 각자의 정해진 위치를 지키고 움직이는 것이 움직이면. ,

그것은 가 되고 반대로 음양이 그 위치를 바꾸고 고요한 것이 움직이면 그것은‘ ’ , , ‘常理 灾

가 된다는 것이었다’ .異 94)

이와 같은 음양의 운동은 문자 그대로 무궁한 것이었다 그것은 수레의 앞뒤가 서로 내려갔.

다 올라갔다 하면서 그치지 않는 것처럼 끊임없는 를 반복하는 것이었다 일.消長盛衰終始․ ․

체의 만물은 모두 이러한 음양의 운동으로부터 생성변화 하는 것이었다( ) .化生 ․ 95) 이러한 권

구의 주장은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서 조화를 이루는 것은 음양 두 의 일“ 氣 終始盛衰․

뿐이다”96)라는 주자의 언급을 떠오르게 한다 음양설에 입각한 권구의 기상현상에 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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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은 구체적인 부분에서 주자의 그것과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음양의 운동으로부터 일,

체의 자연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기본 틀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자연학에 대한 권구의 논의는 대부분 종래의 그것을 부연하는 수준이었지만 월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독특한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는 전통 천문학의 이론 가운데 에 대해. 月食

서는 들의 이 없었다는 전제 아래先儒 定論 97) 자신의 월식론을 다음과 같이 전개하였다.

위 인용문에서 의 의미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지구의 그림자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 ’圓暈

다 물론 이것이 분명하게 지구설을 염두에 두고 사용된 개념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

문장의 전체 맥락과 논지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이것은 당시 에서 설명하고 있는, 西學 月蝕

과 논리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은 그가 당시 정론으= .論 地影暗虛說

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주자의 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暗虛所射說

도 가능하다 그는 태양 가운데 암허가 있다는 사실은 시인했지만 태양과 달이 마주할 때. ,

땅이 그 가운데 있게 되면 암허는 달을 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배면을 쏘게 되기 때문

에 이로 인해 월식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 당시 태양을 제외한.

일체의 천체가 태양빛을 받아 빛을 낸다는 전제에 비추어 볼 때 역시 태양과 정면으로星辰

마주 대하게 되는 때에는 월식과 같은 현상이 벌어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사

실도 거론하였다.99) 현재로서는 권구가 서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단정할만한 직접적인 자료

가 없어 평가하기 어렵지만 만약 그의 이 을 염두에 둔 독자적인 견해였다면, 月食論 地球說

그것은 주자학적 우주론의 로서 충분히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變奏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권구는 주자학적 자연학의 여러 문제에 대해 다양한 검토를 시

도하였다 그것은 물론 의 일환으로서 행해진 것이었다 의 과. .經學 書傳 朞三百 璿璣玉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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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 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에 입각한 기, ,歲差說 月中黑影潮汐說 陰陽說․

상현상에 대한 설명 그리고 독자적인 의 제기 등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 과정, .月食論

에서 권구는 종종 전통적인 견해에 대해 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이견들.異論

은 이나 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적인 음양오행설의 틀 내에서 제기된月中黑影 潮汐說

것이었고 때문에 권구의 비판적 대안 역시 음양오행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사실, .

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가운데 일부는 적극적으로 해석될 경우 기존의 자연학 체月食論

계에 대한 근원적인 비판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권구의 자.

연학과 그것을 포괄하고 있는 의 학문체계는 결코 그런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았다 이.嶺南

들의 논의는 대부분 의 견해를 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상의 논의들이.朱子 定論

주자학적 우주론의 로서 평가되는 이유이다.變奏

의

권구의 우주론은 전통적인 우주론에 뿌리를 대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우주는 로 이루어. 氣

져 있으며 의 에 따라서 을 비롯한 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것은. ‘氣 動靜 日月星辰 天體 上天

’,下地 100) ‘ ’天動地靜 101)이라는 전통적인 우주론의 답습이었다 주자학의 우주론에서 하늘은.

의 회전속도에 따라 몇 겹의 하늘로 구분되며 그 공간을 과 같은 가 운행하氣 日月星辰 天體

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은 나름대로 의 하늘이 지닌 고체성을 부정하고 의 운동. 渾天說 氣

으로 하늘을 설명한 것이며 무한우주론의 가능성을 연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102) 그러나

이 때의 무한우주란 관념적인 것이었고 가 존재하는 진정한 의미의 무한우주는 아니었, 天體

다 여기에 주자학적 우주론의 무한우주로서의 한계성이 있는 것이다. ‘ ’ .

권구는 이러한 전통적 우주론의 구조를 좀 더 분명하게 부연하였다 그에 따르면 은 로. 天 氣

구성되어 있어서 본래 이 없는 것이지만 의 회전에 따라 의 궤도가 생기게,形質 氣 日月星辰

된다 땅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위로 올라갈수록 는 가볍고 맑아서 속도가 매우 빨라지. 氣

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는 무겁고 탁해서 느려지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氣 103) 하늘의 구성을

이렇게 본다면 의 회전 속도의 차이에 따라 층위를 달리하는 여러 겹의 하늘을 상상할 수氣

있으며 각각의 천체는 각기 다른 속도로 운행하는 여러 겹의 하늘을 따라 운행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실제로 권구는 이 를 타고 운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것. .日月星辰 氣

은 마치 물건이 물 위에 떠서 물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 그 가운데.

물 氣 의 흐름과 속도를 같이 하여 가 없는 것이 이었고 운행속도의 으로 인해,先後 衆星 遲速

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 이었던 것이다.先後 日月五星 104) 요컨대 일월성신은 스스로 움직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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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각기 다른 속도로 운행하는 로 구성된 각각의 하늘에 붙어서 의. 氣 氣

흐름에 따라 함께 움직이는 것에 불과할 따름이었다.105)

권구의 생성론에서 흥미로운 것은 전통적인 생성론의 논리를 서양 천문학의 유입 이후 유행

하고 있던 행성궤도론의 설명방식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양의 천문학에서는 행.

성 궤도의 고하 문제를 설명하면서 각 천체들 사이의 차폐 현상 을 그 증거로 제시하( )掩食

였다 권구가 이러한 논의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맑고 가벼운 것은 위로. “

올라가서 하늘이 되고 무겁고 탁한 것은 아래로 내려가 땅이 된다, ”106)는 전통적인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은 맑고 가벼우며 은 무겁고 탁하기 때문에 맑고 가벼운 것이 위에 위치, 陽 陰

하고 무겁고 탁한 것이 아래에 위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땅에서 볼 때 의. 日月 高下

관계는 의 성질로 설명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일식이 발생하는 원리는 아래에 위치한 달.陰陽

이 위에 있는 태양을 가리기 때문이었고 일찍이 주자가 그믐에 해와 달이 서로 중첩된, “

다”107)고 말한 것도 달이 태양의 아래에 위치한다는 의미였다고 해석하였다.108)

어쨌든 이와 같은 우주구조에서 땅이 추락하지 않는 이유는 가 대지를 감싸면서 회전하기氣

때문이었다.109) 이 구조에 따르면 하늘은 땅을 중심으로 외부로 가면 갈수록 무한히 빠른

속도로 회전하게 되는데 권구는 회전하는 하늘의 바깥에 정지해 있는 의 존재를 설정, 大氣

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이라는 의 생성론적 도식이 적용되었다. ‘ ’ .動極復靜 太極圖說  

결국 하늘이 우주공간에서 흩어지지 않고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의 안과 밖에

움직이지 않는 존재 땅과 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었다 권구는 이것이 바로. ‘大氣 陽－ －

의 실제적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一陰二 110)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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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와 를 구분하여 는 운동하는 로 는 정지해 있으면서 를 감,內氣 外氣 內氣 氣 外氣 內氣

싸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112) 의 우주구조론은 의 그것을 연상시(1554 1637)權榘 張顯光 －

킨다 일찍이 장현광은 와 라는 개념을 통하여 이와 유사한 우주구조를 제시. 大殼子 最大元氣

한 바 있었다.113) 하늘을 지탱하고 있는 의 개념은 주자로부터 제기된 것이었고‘ ’軀殼 114)

그것을 독창적인 스타일로 변화시킨 것이 장현광이었다면 권구의 우주구조는 장현광의 그,

것에서 시사받은 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115) 어쨌든 권구는 주자가 이라고 말한 것이軀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 정지해 있는 상태氣 氣靜 라고 해석하였다.116)

이처럼 의 운동을 통해 우주의 구조와 운동을 설명하는 권구의 논리적 틀은 철저하게氣 理

에 근거하고 있었다 우주공간 즉 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인. ,氣論陰陽五行說 太虛 氣․

데,117) 그 본질은 살아있는 氣 生氣 이므로 항상 운동하고 있다.118) 의 운동은 ‘ ’氣 一動一靜

하는 것으로 잠시도 정지해 있는 때가 없다 움직임이 극에 달하면 문득 고요해져 이 되. 陰

고 고요함이 극에 달하면 문득 움직여서 이 된다, .陽 119) 이라는 명칭은 을 통해 수陰陽 動靜

립되는 것이다.120) 이 의 부단한 운동 원리는 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것‘ ’ ‘ ’ ,一動一靜 機自爾

을 주재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였다‘ ’ .理 121)

이렇듯 의 주재 하에 진행되는 의 운동과정은 와 의 반복을 통해 무궁한 조화理 氣 氣化 形化

를 이루어내게 된다.122) 란 이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란 이 서로,氣化 陰陽 相交 形化 五行

이어지면서 생기는 것이다.123) 다시 말해 라는 의 과정은 이며,水火木金土 五行 生成 氣化 木

라는 의 과정은 였다.火土金水 五行 相生 形化 124) 그것은 선천과 후천의 상호 작용으로도 이

해된다 이란. ‘ ’,先天 陰陽混成之體 125) 또는 ‘ ’陰陽流行之體 126)이며 은, ‘ ’後天 五行生克之用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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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상호 體用動靜․ 128)관계로 규정된다 선천은 이며 후천은 이다 그것은 각기. .氣化 形化

과 의 차이로 설명되며‘ ’ ‘ ’ ,火生金 土生金 129) 선천은 을( , , ,相生 木生火 火生金 金生水 水生木

),130) 후천을 을 주관한다.相成 131) 이러한 일련의 설명은 와 의 도상先天八卦圖 後天八卦圖

을 염두에 둔 것이었고 주자의 의 견해, 太極圖說解  132)를 부연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

다 요컨대 사이에 형체가 있는 사물은 모두 의 이며 형체가 없는 는 모두. ‘ ’ ,天地 五行 質 氣

의 인 것이다‘ ’ .五行 氣 133)

이처럼 로 이루어진 우주는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 역시.氣 天地

하나의 사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134) 천지는 시작과 끝이 있지만 는 시작과 끝이 없元氣

이 항상 존재한다 결국 천지의 개벽이란 의 움직임이며 천지의 혼돈이란 의 정지. ,元氣 元氣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천지의 이란 의 무궁한 과정의 하나일 뿐이었다, ‘ ’ .始終 一陰一陽 135)

이처럼 하는 천지의 전과정을 통해서 볼 때 으로서의 는 항상적으로 존재한始終 所以然 理

다.136)

이상과 같은 구조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권구가 설정하고 있는 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理

는 점이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에 구비된 로서 로 표현된다 이 는 천지만. ‘ ’ .生氣 理 生理 生理

물의 가장 본질적인 도리인 즉 의 바탕이 된다, .生道 仁 137) 권구는 천지는 을 마음으‘ ’生物

로 삼으며 인간은 이러한 의 주인이 된다고 하였다 인간은 곧 천지의 인 것이며, ‘ ’ . ,生物 生道

천지 사이의 일체의 은 가 아닌 것이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가 없어지면.化化生生 人道 人道

천지의 조화도 멈추게 되는 것이었다 천지라는 자연계의 존재 여부를 의 유무에 달려. 人道

있다고 보는 것이었다.138) 여기서 우리는 권구가 말하는 가 인륜도덕 가운데 첫 번째에生理

해당하는 와 연결되어 있으며 와 자연계의 법칙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仁 生道 人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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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게된다.

다음으로 는 의 이치이기도 했다 모든 사물은 태어날 때 바꿀 수 없는 의 원칙을 타‘ ’ .理 當然 當然

고나는데 그것이 바로 라는 것이다.理 139) 권구는 천지 사이의 모든 사물에는 하늘로부터 부여된

이 있다고 간주하였다.天 天秩叙․ 140) 그것은 일종의 질서 관념이었다 따라서 인간을 포함한 천지.

만물은 각각에 부여된 질서에 합당하게 운동생활해야 한다 사람의 경우에 한정시켜 본다면. 動靜․

과 이라고 하는 개인의 일상생활에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치가 있기 때문에 사사語 酬酢萬變黙

로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조금이라도 가 개입된다면 그것은 곧 에 위배되는 것이. 私意 天理

고 따라서 사람다워질 수 없다고 단정한다.141) 의 구조가 고스란히 관철되고 있中世的 理法天觀

었던 것이다.

이처럼 권구는 자연학의 탐구를 윤리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학문체계.

전체 구조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였다 그에 따르면 학문의 목적은 인륜을 밝히는 것인데. ,

인륜을 밝히기 위해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고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 ’物理

에 밝아야 한다는 것이었다.142) 결국 물리의 탐구라고 하는 것이 인륜을 밝히는 문제와 연

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그 이치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객관적인 자연법칙이. ․

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물리 탐구의 범위 자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다음과 같, .

은 권구의 발언은 그의 사유체계 속에서 자연학과 인간학이 이기론을 매개로 유기적으로 통

일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계의 구성과 운영에서 핵심적으로 기능하는 가 인간理氣

의 마음 속에 그대로 내재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144) 심성을 위주로 한 인간학의 탐구

와 물리의 해명이 같은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따.

라서 이와 같은 토대 위에서 전개되는 주자학적 자연학의 담론을 뛰어넘어 새로운 사상의

지평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로부터 를 나아가 으로부터 을 시킬,道理 物理 人間學 自然學 自立化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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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기 전반 계열에서 와 함께 학문적사상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18權榘 嶺南南人 李栽 ․

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의 학맥 가운데서 로 대표되는 계열과 로. 嶺南 李玄逸 金誠一 柳元之

대표되는 계열에 가계상으로 뿐만 아니라 학통상으로도 닿아 있었다 권구는, .柳成龍 嶺南

상수학의 양대 줄기라 할 수 있는 계열과 계열의 학문적 성과를 종합적으로李玄逸 柳元之

수용하여 자기 나름의 상수학 체계를 구축하였고 그 일환으로 자연에 대한 깊이 있는 사색,

을 전개하였다.

권구의 학문적 중심은 이었다 그러나 형상이 없는 를 파악하기 위해서 를 통한 방.理學 理 氣

법을 채택하였고 그것이 바로 과 를 갖추고 있는 에 대한 공부 즉 이었다, , .形象 數 氣 象數學

따라서 권구의 상수학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와 로 이루어지는 현상 세계의 배氣化 形化

후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원리 으로서의 의 탐구였다 이와 같은 그의 상수학은.所以然 理－ －

의 에 근거하는 것으로 주자학적 상수학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다.朱子 易學啓蒙  

요컨대 이는 정치적 소외 상태에서 진행된 영남의 상수학 연구가 현상 타개의 적극적인 의

미를 띠지 못하고 종래의 을 의 으로 간주하고 거기에 침잠하는 소, 象數學的 圖象 自然 法象

극적퇴행적인 모습으로 전개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상수학에 대한 보수적 태도는 권구의 전반의 내용과도 연결된다 그는 과.自然學 朞三百 璿

을 비롯하여 주자학적 자연학의 여러 문제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였다 과.璣玉衡 朞三百 璿璣

그리고 의 경우 주석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논설은, ,玉衡 歲差說 書傳  

주석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연적인 설명에 그치고 있다 다만 및. , ,月中黑影 潮汐 氣象學 月

에 대해서는 종래와 다른 견해를 개진하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食論 陰陽五行說

의 설명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으며 어떤 측면에서는 음양오행설을 두드러지게 강조,

하기도 하였다 의 경우 들의 이 없다는 전제 하에 자신의 독자적인 견해를. 月食論 先儒 定論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는 주자학에서 이 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철저히 묵수하. 定論

고 정론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학문자세를 보여준다, .

이러한 기본적인 자세가 의 을 의 로 평가하게 하는 이유이嶺南 自然學 朱子學的 自然學 變奏

다.

권구의 우주론은 전통적인 우주론의 토대 위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는 하늘을 의 무한한. 氣

운동으로 간주하면서 그러한 운동이 가능한 이유를 중심의 땅과 바깥의 무한한 가 지탱, 氣

해 주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원리를 의 생성론적 도식을 이용. 太極圖說  

하여 설명하였다 이처럼 의 운동으로 이루어지는 는 일반 사물과 마찬가지로 생성소. 氣 天地 ․

멸의 과정을 밟게되며 오직 하는 의 운동을 주재하는 만이 영원불멸한 존, ‘ ’一動一靜 陰陽 理

재였다 이처럼 를 궁극적인 근원자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권구의 우주론은. ‘理 理法天

이라 할 수 있으며 그 특징은 권구가 설정하고 있는 의 성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觀 理

그는 를 이면서 의 원칙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의 원칙이란 인간사회.理 生理 當然 當然 ․

의 윤리도덕적 질서를 지칭하는 것으로 천지자연의 이법과 인간사회의 원리를 통일적으로,․ ․

이해하려는 의 기본 구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理法天觀

요컨대 권구의 상수학과 자연학은 근본적으로 주자학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다.

를 으로 간주하고 가 제시한 방법론에 입각하여 학문적 진리를 획득하며,朱子 聖人 朱子 自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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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통해 변화하는 조선후기 사회의 현실 모순을 타개하고자 했던 계열嶺南 正統 朱子學

들의 학문적 자세와 지향은 바로 이러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 안에서 전개되는 자연학 역.者

시 순수하게 를 탐구하는 독립된 학문 분야로 존재할 수 없었다 과 을.物理 理氣論 陰陽五行說

매개로 인간사회자연을 통일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유기체적 자연관의 구조 속에서 物理․ ․

는 와의 연관 관계로 설명되었다 조선후기 정통 주자학 계열에서 진행된 자연학.道理倫理․

논의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가 여기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을 극복하고 주자학적 자연.

학의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과학 지식들을 수용절충하여 새로운 과학적 담론을 창출하기 위․

해서는 중세적 자연학과 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였다 그것은 이들 정통 주.理法天觀

자학자들과는 다른 입장에서 학문 연구를 진행했던 일군의 학자들 이른바 들 에‘ ’實學者－ －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